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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일(1) 강정, 이(2) 도원, 삼(3) 번내’라는 말은 제주에서 쌀농사가 가능했던 마을이자 비옥한 토지

를 보유한 순서를 뜻한다.  

 

화순리(번내골)에서 논농사가 가능했던 것은 김광종 선생의 업적이다. 그는 1832~1841년10년 동

안 안덕계곡 황개천의 물을 끌어 들이는 토목공사를 벌였다.  

 

전 재산을 내놓아 인부를 고용했고, 둑을 쌓아 저수시설을 만들었다. 계곡 옆구리의 암반을 쪼아



 

내면서 총 연장 670m의 수로를 건설했다.  

 

대공사가 끝나자 16만㎡(약 5만평)의 볼모지가 논으로 바뀌었다. 변변한 연장이 없던 당시, 독한 

소주를 바위에 붓고 불을 붙여 돌이 약해지면 깼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.  

 

지금은 면적이 많이 줄었지만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든 ‘화순 논’을 볼 수 있다.  

 

김광종 영세불망비(永世不忘碑)는 1938년 화순답회(和順沓會)와 손자들이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마

을 입구 소나무 숲에 세웠다.  

 

천수답(天水畓)에 의존한 극히 제한된 논농사를 극복하기 위해 안덕계곡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

려고 벌인 토목공사는 고난을 이겨내려는 지혜와 끈질긴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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